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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도 신․재생 에너지 “열풍”
오일달러 쌓여 대규모 연구단지 조성 … 해외 기술인력 적극 유치

중동 페르시아만의 산유국들이 청정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들이 대체에너지의 <실리콘밸

리>가 되기 위해 석유로 벌어들인 수입을 새로운 청정에너지 기술에 쏟아 붓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수십억달러의 청정에너지 투자 펀드를 만들고 미국․영국 주요 대학 연구소의 청정에너

지 연구 프로젝트에 거액을 제공하는 한편, 청정에너지를 위한 대규모 연구단지도 조성하고 있다.

석유로 부를 축적했지만 유한한 자원인 석유가 새로운 에너지원과의 경쟁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

기 때문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지배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UAE의 수도 아부다비의 왕세자는 2008년 1월 신․재생 에너지에 15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분야의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겠다고 제시한 것과 같은 액수로 왕세

자는 또 아부다비 인근 사막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연구단지인 마스다르시를 건설하고 있다.

마스다르시에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현지 캠퍼스와 영국 등 주요 대학의 연구소가 들어올 예

정이다.

사우디의 압둘라 국왕 과학기술대학(KAUST)은 태양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에 의뢰하고 2500만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카타르 정부도 2008년 11월 영국의 저탄소 기술 펀드에

2억2000만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다.

산업의 역사가 일천한 중동 국가들은 자동차 등 곤경에 빠진 산업들을 회생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 미국

과 달리 청정산업을 단지 육성하기만 하면 되는 이점은 물론 태양광이 사시사철 쏟아지는 등 기후적인 이점도

있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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